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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보기>의 규정이 적용된 단어가 아닌 것은?

<보기>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 삼짇날[삼질+날],  숟가락[술+가락]

① 푿소                     ② 여닫다

③ 잗주름                   ④ 섣부르다

2. 다음 용례를 동해 ‘갈다’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례>

㉠ 기계로 칼을 갈다

㉡ 맷돌에 녹두를 갈다. 

㉢ 자면서 뽀드득뽀드득 이를 갈다.

㉣ 이따금씩 ‘끙!’ 하고 목을 갈기도 하였다. 

① ㉠을 통해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

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을 통해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을 통해 ‘윗니와 아랫니를 맞대고 문질러 소리를 내다.’의 의

미를 설정할 수 있다.

④ ㉣을 통해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의미를 설정

할 수 있다.

3. 다음 밑줄 친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그는 이 소설책을 열심히 ㉡읽었다.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 ㉣여긴다.

① ㉠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③ ㉢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④ ㉣은 목적어 외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4. 다음은 접미사 ‘-히’에 대한 설명과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

㉣의 용례를 추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미사 ‘-히’의 의미 및 기능 접미사 ‘-히’의 용례

㉠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

사.

나뭇가지를 뒤로 젖혔다.

㉡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

사.

맺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

㉢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

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

사를 만드는 접미사. 

자리를 넓혀 앉았다.

㉣

(형용사 어근이나 ‘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되는 어근 뒤

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

사.

학생들이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다. 

① ㉠의 용례로 “학생들에게 주로 신문 사설을 읽혔다”에서의 ‘읽

혔다’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의 용례로 “그는 굽힌 허리를 천천히 세웠다”에서의 ‘굽힌’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의 용례로 “무더위가 훈련 중인 선수들을 괴롭혔다.”에서의 

‘괴롭혔다’를 추가할 수 있다.

④ ㉣의 용례로 “둘이 나란히 앉았다.”에서의 ‘나란히’를 추가할 수 

있다.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처럼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처럼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③ ‘홍빛나 Hong Bitna’, ‘한복남 Han Boknam’처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

하지 않는다.

④ ‘남산 Namsan’, ‘독도 Dokdo’처럼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

공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6.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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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국어의 자료 중세 국어의 특징

나·라·해, 불·휘기·픈

㉠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연달

아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를 활용하고 있다.

:됴, ··디
㉡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수·니·겨·날·로··메
㉢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

되고 있다.

:내 ·히 이 ·러 바 · ·래 ·가

 ·니

㉣ 주격 조사 ‘-히’가 사용되

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최정상급으로√이루어√진√시립교향악단이√곧√정기√공연을√한다.

② 제√2분과√회의가√끝났으니√이제√자리를√뜨는√것이√좋을√성싶

다.

③ 경찰√조사를√통해√진상을√들은바√그것은√사실이√아님이√드러났

다

④ 그√사람은√오직√졸업장을√따는데√목적이√있는√듯√전공√공부에

는√전혀√관심이√없다.

8. <보기>에서 제시된 “안은 문장”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보기>

  겹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장들이 서로 나란히 이어지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문장이 다

른 문장을 안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이

어진 문장, 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① 그것은 영이가 입을 옷이다.

② 우리는 돈 없이 여행을 떠났다.

③ 결국 그 사람이 범인이었음이 밝혀졌다.

④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십시오.

10. 다음 중 국어의 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그녀는 정말 많이 운다.”에서 ‘정말’은 동사를 꾸며준다.

② “과연 그는 훌륭한 예술가로구나.”에서 ‘과연’은 문장을 꾸며준

다. 

③ “영이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꾸며준

다.

④ “아이는 맨 흙투성이로 집에 들어왔다.”에서 ‘맨’은 명사를 꾸며

준다. 

※[11~12]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믈외(物外)예 조 일이 어부 애(生涯) 아니러냐

     떠라  떠라

    어옹(漁翁)을 욷디 마라 그림마다 그렷더라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시(四時) 흥(興)이 가지나 츄강(秋江)이 읃듬이라

(나)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믈(景物)이 달랃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 ㉣쳔텹옥산(千疊玉山)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션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11.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계절을 배경으로 각각 10수씩 읊은 40수의 연시조이다. 

②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라는 여음이 전

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③ 조선 후기의 시조 문학을 대표하는 맹사성의 작품이다.

④ (가)는 가을, (나)는 겨울을 각각 배경으로 한다.

12. 밑줄 친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노젓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이다.

② ㉡: ‘배를 매어라’는 의미의 여음구이다.

③ ㉢: ‘반반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을 의미한다.

13. 다음 중 문학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중시하며,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여 꿈과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조

이다.

② ‘반영론적 관점’은 문학과 사회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③ ‘패관문학’은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윤색하여 창작한, 흥미 

본위의 문학을 말한다.

④ ‘세태소설’은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사회의 한 단면이 변모하

는 모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소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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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

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

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

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 

㉠ )도 다 지나, ( ㉡ )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14. 24절기 중 ㉠과 ㉡에 각각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① ㉠ 청명  ㉡ 처서            ② ㉠ 입춘  ㉡ 곡우

③ ㉠ 곡우  ㉡ 경칩            ④ ㉠ 경칩  ㉡ 청명

15. 위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가 담긴 작품

이다.

② 한국전쟁 직후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불안과 고뇌를 다양한 기법

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③ 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인물이 함께 귀향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

이다.

④ 부조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비극적

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울리히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

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

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

를 위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

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

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

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

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

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

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

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

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

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

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울리

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

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

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

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

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

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

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

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

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

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

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

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16. (가)〜(라)를 글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나)-(라)-(다)-(가)           ② (라)-(나)-(가)-(다)

③ (나)-(가)-(다)-(라)           ④ (라)-(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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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윗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개체화 현상은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가속화되었다.

②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나뉘어 계급적 유대감

이 약화되었다.

③ 벡은 개체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바우만은 가

속화된다고 보았다.

④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은 개체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18. 다음 고사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공이 당상에 앉아 글을 읽노라니 정하에서 수레를 짜던 늙은 

목수가 톱질을 멈추고, “읽으시는 책이 무슨 책이오니까?” 물었

다. 

  환공 대답하기를, “옛 성인의 책이라.” 하니, “그럼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역시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올시다그려.” 한다. 공

인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환공이 노기를 띠고, “그게 무슨 말

인가? 성인의 책을 찌꺼기라 하니 찌꺼기 된 연유를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살려 두지 않으리라.” 하였다. 늙은 목수 자약하여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한다.

  “저는 목수라 치목하는 예를 들어 아뢰오리다. 톱질을 해보더

라도 느리게 당기면 엇먹고 급하게 당기면 톱이 박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 너무 느리지도, 너무 급하지도 않게 당기는 데 묘

리가 있습니다만, 그건 손이 익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

게 할 뿐이지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옛적 어른들께서도 정말 전해 주고 싶은 것은 모두 이러해

서 품은 채 죽은 줄 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쯤으로 불러 과언이 아닐까 하옵니다.”

  환공이 물론 턱을 끄덕였으리라 믿거니와 설화나 문장이나 그

것들이 한 묘(妙)의 경지의 것을 발표하는 기구로는 너무 무능한 

것임을 요새 와 점점 절실하게 느끼는 바다.  

① 以心傳心                        ② 遼東之豕

③ 不立文字                        ④ 敎外別傳

19. 다음 중 ㉠~㉤의 독음이 모두 적절한 것은?

  梅花는 確實히 春風이 ㉠駘蕩한 季節에 ㉡爛漫히 피는 濃艶한 

白花와는 달라, 現世的인, 享樂的인 꽃이 아님은 勿論이요, 가장 

超高하고 ㉢狷介한 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 꽃이 淸楚하고 

佳香이 넘칠 뿐 아니라, 氣品과 雅趣가 比할 곳 없는 것도 先驅

者的 性格과 相通하거니와, 그 忍耐와 그 ㉣覇氣와 그 ㉤辛酸에

서 結果된 梅實은 先驅者로서의 苦衷을 흠뻑 象徵함이겠다.

① ㉠ 태탕  ㉡ 난만  ㉢ 견개  ㉣ 패기  ㉤ 신산 

② ㉠ 태탕  ㉡ 문만  ㉢ 견개  ㉣ 패기  ㉤ 행준 

③ ㉠ 야장  ㉡ 난만  ㉢ 연개  ㉣ 염기  ㉤ 신산

④ ㉠ 야장  ㉡ 문만  ㉢ 연개  ㉣ 염기  ㉤ 행준

20. 다음 중 레제드라마(lesedrama)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비극과 희극이 결합된 극을 말한다. 불행한 사건이 전개되다가 

상황이 전환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② 연극과 영화를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극을 의

미한다.

③ 상연보다는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쓴 희곡을 말한다.

④ 원래는 음악을 반주로 한 오락적인 서민 연극을 가리키는 용어

였으나, 현재는 주로 일상사를 바탕으로 하여 오락성을 제공하는 

통속적인 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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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01  ② 국어생활-한글맞춤법

<보기>의 ‘ㄹ’ 받침을 가진 단어나 어간이 다른 단어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ㄹ’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ㄷ’으로 적는 규정이다.

②의 ‘여닫다’는 ‘열(어간)+닫다’의 구성으로, 합성어나 또는 접두사가 결

합한 파생어에서 ‘ㄴ, ㄷ, ㅅ, ㅈ’ 앞에 있는 ‘ㄹ’ 이 탈락하는데 이를 소리

대로 적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보기>의 규정이 적용된 예가 아니다.

㉠‘ㄴ’앞: 부나비(불나비), 따님(딸님), 소나무(솔나무)

㉡‘ㄷ’앞: 다달이(달달이), 마되(말되), 여닫이(열닫이), 여닫다(열닫다)

㉢‘ㅅ’앞: 부손(불손), 마소(말소), 부삽(불삽), 화살(활살)

㉣‘ㅈ’앞: 무자위(물자위), 싸전(쌀전), 우짖다(울짖다), 바느질(바늘질)

[오답 풀이]

① 풀+소=푿소: 여름에 생풀만 먹고 사는 소. 

③ 잘+주름=잗주름: 옷 따위에 잡은 잔주름.

④ 설+부르다=섣부르다: 솜씨가 설고 어설프다.

02  ④ 국어생활-어휘의 문맥적 의미

 ㉣의 ‘갈다’는 ‘목 안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목에 힘을 주다.’의 의미이

다.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의미의 ‘갈다’는 용례의 ‘갈

다’와 동음이의어로서, 다음과 같이 쓰인다.

 컴퓨터의 부속품을 좋은 것으로 갈았다. 

   창을 열고 실내 공기를 갈았다. 

03  ① 현대문법-서술어의 자릿수

① ㉠의 ‘물들었다’는 ‘주어(잎이)+부사어(노랗게)’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② ㉡의 ‘읽었다’는 ‘주어(그는)+목적어(소설책)’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의 ‘되었다’는 ‘주어(사람은)+보어(사람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의 ‘여긴다’는 ‘주어(그녀는)+목적어(행운을)+부사어(당연하게)’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04  ② 현대문법-접미사의 의미 및 용례

② ㉡의 ‘맺히다’는 동사 ‘맺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피동

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굽히다’는 동사 ‘굽다’의 어간 뒤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것이므로 ㉠의 용례에 해당한다.

 ② ㉡의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히’

가 붙은 피동사로는 ‘막히다, 닫히다, 뽑히다, 맺히다, 얹히다, 얽히다’ 등

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젖히다’는 동사 ‘젖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사

동사가 된 것이고, ‘읽혔다’도 동사 ‘읽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것이다. 이외에 ‘묵히다, 굳히다, 굽히다, 앉히다’ 등이 

있다.

③ ㉢의 ‘넓히다’는 형용사 ‘넓다’의 어간에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것이다. ‘괴롭히다’도 형용사 

‘괴롭다’의 어간에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것이다. 이외에 ‘붉히다, 넓히다, 밝히다’ 등이 있다.

④ ㉣의 ‘조용히’는 형용사 ‘조용하다’의 어근 ‘조용’ 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나란히’도 형용사 ‘나란하다’의 

어근 ‘나란’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이

외에 ‘무사히, 영원히’ 등도 있다.

05  ③ 국어생활-로마자 표기법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한복남 Han Boknam (원칙)

       Han Bok-nam (허용)

홍빛나 Hong Bitna (원칙)

       Hong Bit-na(허용) 

06  ④ 고전문법-중세 국어의 특징

체언 중에는 여러 가지 조사가 붙을 때, ‘ㅎ’이 개입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ㅎ’ 받침 체언이라 한다. ‘냏, 나랗’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 ‘:내·히’는 

‘냏+이(주격 조사)’의 구성이다. 

[참고] 주격 조사

 종류 쓰인 조건 보기

이 받침으로 끝난 체언 밑 말+이→말미(말이)

ㅣ ㅣ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밑 부텨+ㅣ→부톄(부처가)

ø[zero] ㅣ모음으로 끝난 체언 밑 불휘 기픈(뿌리가 깊은)

[오답 풀이]

① ㉠은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는 그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이어적는 ‘연철(連

綴)’에 대한 설명이다.

  나랗(‘ㅎ’ 받침 체언)+애(조사)=나라해

  깊(어간)+은(어미)=기픈

② 구개음화는 현재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i’

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이 되는 현상으로서, 

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다.

㉡의 ‘:됴’의 기본형은 ‘둏다’로서, 현대어 ‘좋다’의 옛말이다. ‘둏다>좋

다’, ‘됴(둏+)>좋은’으로 변하고, ‘··디’의 기본형 ‘다’는 ‘파다’의 

옛말이다. ‘디>파지’로 변하게 된다.

③ 중세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옴/-움’이 쓰였다. ㉢의 ‘메 ’는 ‘(어

간)+움(명사형 어미)+에(부사격 조사)’의 구성이다.

07  ③ 국어생활-띄어쓰기

③의 ‘들은바’에서 ‘-은바’는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

어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어간에 붙여 쓴다. 이때 

연결어미 ‘-은바’는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이루어√진→이루어진

‘이루다’와 ‘(-어)지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루어지다'는 본용언과 보

조 용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므로, '이루어지다'와 같이 하나

의 단어로 적는다.

② 제√2분과→ 제2분과

‘제(第)-’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적는다.

④ 따는데→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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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데’는 의존명사이

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08  ④ 현대문법-문장의 갈래

④의 문장에서 어미 ‘-지만’은 ‘-지마는’의 준말로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입+을(관형사형 어미)→관형절

② 없이 → 부사절

 부사파생접사 ‘-이’는 서술어 ‘다르다, 없다’에 ‘-이’가 결합하여 ‘형과 

달리, 소리도 없이’가 부사절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한다. 

③ 범인이었+음(명사형 어미) → 명사절 

09  ② 국어생활-비문의 유형

②의 ‘-ㄹ게’는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

다. 발음이 [-ㄹ께]로 난다. 그래서 ‘-ㄹ께’로 적기 쉽지만 ‘-ㄹ게’로 표기

한다. 한글 맞춤법에서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으)ㄹ거나’ ‘-(으)ㄹ걸’ ‘-(으)ㄹ세’ 등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그녀와 영이를 만났다.

대등접속조사 ‘와’가 쓰여,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나는 그녀와 함께 영이를 만났다.

→ 내가 혼자서 ‘그녀’, ‘영이’를 만났다. 

③ 그는 웃으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친절히 안내했다.

'웃으면서'의 주체가 불명확하다. '웃으면서'의 주체가 '그는'일 수도 있

고, '학생들'일 수도 있다. 

④ 잃어버리고→잊어버리고

문맥상 ‘어떤 일에 열중한 나머지 잠이나 끼니 따위를 전혀 취하지 아니

하다’는 뜻의 ‘잊어버리다’가 적절하다.

 ‘한번 알았던 것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억하여 내지 못하

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맥에서는 ‘잊어버리다’를 쓰고,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그것을 아주 갖지 아니하게 되다’, ‘의식이나 감정 

따위가 아주 사라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맥에서는 ‘잃어버리다’를 

쓴다.

10  ① 현대문법-부사의 수식

  부사는 수식되는 위치나 범위에 따라, 특정 문장 성분을 수식한다면 '성

분 부사'로, 뒤에 오는 문장(혹은 절) 전체를 수식한다면 '문장 부사'로 구

분한다.

①의 ‘정말’은 부사 ‘많이’를 꾸며주는 성분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② “과연 그는 훌륭한 예술가로구나.”에서 ‘과연’은 문장을 꾸며준다. 

‘과연’은 주로 문장의 앞쪽에 위치하면서 화자의 단정적인 심리적 태도

를 표현하는 문장부사이다.

③ ‘아주’는 관형사 ‘새’를 꾸며준다.

④ ‘맨’은 명사 ‘흙투성이’를 꾸며준다. 

※[문11~12]출전: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1. 해제: 고산(孤山) 윤선도 지은 40수의 연시조이다. 작자가 65세 되던 

해에 벼슬을 버리고 보길도(甫吉島)의 부용동(芙蓉洞)에 들어가 한적한 

나날을 보내면서 지은 노래이다. 봄 노래(春詞)․여름 노래(夏詞)․가을 노

래(秋詞)․겨울 노래(冬詞)로 나뉘어 각각 10수씩 모두 40수로 되었다. 고

려 때부터 전하던 《어부가(漁父歌)》를 이현보(李賢輔)가 9장으로 고쳐 

지었고, 다시 윤선도가 시조의 형식에 여음만 넣어 완성한 것이다. 

2. 핵심 정리

1) 성격: 한정가(閑情歌) 

2) 제재: 어부(漁父)의 생활 

3) 주제: 강호의 한정(閑情). 철따라 펼쳐지는 자연의 경치와 어부(漁父) 

생활의 흥취 

3. 제시 지문 해설

(가) 가을철을 노래한 '추사(秋詞)‘의 첫째 수로, 추강(秋江)에서의 물외 

한정(物外閑情)인 어부 생활(漁父生活)의 흥취를 노래했다. 

(나)는 겨울을 노래한 동사(冬詞) 넷째 수로, 눈이 온 뒤 달라진 바다와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경탄하고 있다. 특히 눈 덮

인 강촌의 아름다움을 통해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11  ③ 고전문학-고시조의 종합적 특징

③ 제시 작품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이다. 

 맹사성의 작품의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로 꼽히는 ‘강호사시가

(江湖四時歌)’로서 춘하추동(春夏秋冬) 각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총 4수이

며, '江湖'로 시작하여 '亦君恩이샷다'로 끝을 맺는다.

[오답 풀이]

① 사계절을 배경으로 각각 10수씩 읊은 40수의 연시조이다. 

② ‘지국총’은 닻을 감을 때나 노를 저을 때 나는 ‘삐그덕 삐그덕’ 소리

를 의성화한 것으로, 후렴으로 쓰였다. ‘어사와’는 배를 젓는 소리의 의

성어이며, 한자로 쓴 것은 그 음을 차용하였을 뿐 아무 뜻이 없다.

④ (가) 가을철을 노래한 '추사(秋詞)‘의 첫째 수로, 추강(秋江)에서의 물

외 한정(物外閑情)인 어부 생활(漁父生活)의 흥취를 노래했다. 

(나)는 겨울을 노래한 동사(冬詞) 넷째 수로, 눈이 온 뒤 달라진 바다와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경탄하고 있다. 특히 눈 덮

인 강촌의 아름다움을 통해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12  ② 고전문학-시어의 의미

② ㉡은 ‘배를 저어라’라는 의미의 여음구이다.

[오답 풀이]

① ㉠ ‘지국총 지국총’은 닻을 감을 때나 노를 저을 때 나는 소리를 표

현한 의성어이다. 

③ ㉢의 ‘만경류리(萬頃琉璃)’는 만 이랑의 유리라는 뜻으로, 유리처럼 

반반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비유한 것이다.

④ ㉣의 ‘쳔텹옥산(千疊玉山)’는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을 의미

한다.

13  ① 문학일반론-용어의 개념

①은 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주의, 몰개성적 성격에 반발하여 나타난 낭만

주의 사조에 대한 설명이다. ‘자연주의’는 사실주의 보다 더 사회의 어둡고 

타락한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인간의 불행을 폭로하였다. 인간의 행동의 

환경의 절대적 지배를 받는다는 환경 결정론과 다윈의 진화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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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15]출전: 김동리, ‘역마(驛馬)’

1. 해제: 1948년 <백민>에 발표된 이 작품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역마살이 든 아들과 이를 풀어 주려 노력하

는 어머니를 제재로 하여 인간과 운명의 갈등 관계를 잘 형상화한 작품

이다. 결국 어머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 운명을 수용하는 것도 또 

다른 구원의 한 방법임을 이야기하는 작가 의식 속에서 운명론적인 한국

인의 의식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2. 핵심 정리

1) 갈래: 단편 소설 

2) 배경: 전라, 경상도의 접경 지역인 화개 장터 

3) 제재: 역마살이 낀 인간의 운명 

4) 주제: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구원됨. 

한국적 운명관(역마살)에의 순종과 그에 따른 인간성의 구현 

3. 전체 줄거리 :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옥화는 아들(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절(쌍계사) 생활을 시키고 장날에만 내려와 장터

에서 책을 팔게 한다. 어느 날 체장수 영감이 잠시 맡기고 간 계연을 성

기와 결혼시켜 역마살을 막아 보려하지만 계연의 귓바퀴에 난 사마귀를 

보고 그녀가 자신의 이복동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서로 맺어질 수 

없는 운명임을 직감한 옥화는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 후 성기는 중

병을 앓게 되고 병이 낫자 역마살을 따라 엿판을 꾸려 집을 떠난다.

14  ④ 현대소설-적절한 어휘(절기)

제시 문장을 보면 ‘우수(雨水), 버들가지, 살구, 복숭아, 진달래’라는 표현

으로 보아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봄의 절기를 순서대로 정리

해 보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立春)은 양력 2월경, ‘우수(雨水)’는 양

력 2월경, ‘경칩(驚蟄)’은 3월경, 청명(淸明)은 4월경, 봄비가 내려서 백곡

이 윤택해진다는 곡우(穀雨)는 4월경이다. 문맥상 우수는 지나고, 비가 질

금거릴 즈음이므로 ㉠은 경칩, 

㉡은 ‘청명’이 적절하다.

① ㉡은 처서(處暑)는 양력 8월경으로 가을의 절기이다.

계절 달(음력) 날짜(양력) 절기(節氣) 해설

봄

정월

(正月)

2월  4일경 입춘(立春)  봄이 시작됨

2월 18일경 우수(雨水)  봄 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틈

이월

(二月)
3월  5일경 경칩(驚蟄)

 모든 벌레나 동물이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 시작

삼월

(三月)

4월  5일경 청명(淸明)  날씨가 맑고 밝음

4월 20일경 곡우(穀雨)
 봄비가 내려서 백곡이 윤택해

짐

15  ① 현대소설-작품의 종합적 감상.

작품의 제목 ‘역마’는 ‘역마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액운을 말한다. 이 작품에는 운명에 순

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가 담겨 있다.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평온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작가의 운명론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성기의 역마살을 거부해 보려

고 했던 어머니 옥화의 의지나 노력조차도 운명의 힘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내용을 통해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운명의 힙에 대해 생각하

게 만드는 작품이다. 과학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듯한 모습과 토속적인 화개장터의 배경, 젊은 남녀의 순수한 사

랑 등이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문16~17]출전: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 사회론’ 

1.해제: 이 글은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개체화’ 현

상을 바라보는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자본주

의가 발달하면서 개체화 현상 역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벡의 경우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었기 때문에 오히

려 전 지구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할 가능성에 주목한 반면,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서 현대에 닥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2. 주제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바라보는 벡과 바우만의 견해 

16  ② 비문학-단락의 순서

 이 글은 현대 사회의 개체화 현상 에 대한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

의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라) 문단에서 개체화 현상과 사회적 위험 문제를 연결하여 진단하한 대표

적인 학자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을 소개하고, 이후 (나) 문단에서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개체화에 대한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을 설명한

다. 

(가) 문단에서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울리히 벡’의 주장이 이어지고, (다) 문단에서 

‘한편 지그문트 바우만’의 주장이 이어진다. 

17  ③ 비문학-내용파악하기

(나)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

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

므로 ③의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 문단의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② (나) 문단의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설명과 (라) 문단의 ‘산

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

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는 설명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④ (나) 문단의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18  ② 한문-한자성어

제시 글의 내용을 보면 ‘그건 손이 익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은 언

어로 남에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뜻은 마음으로 깨닫는 수밖에 없다’는 ①의 이심전심(以心

傳心)과 통한다. ③의 불립문자(不立文字)와 ④의 교외별전(敎外別傳)도 유

사한 의미이다. 그러나 ②의 ‘요동지시(遼東之豕)’는 ‘요동 땅의 돼지’라는 

뜻으로, 남이 보기에는 대단찮은 물건을 대단히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

리석은 태도를 말한다. 참고로, 2014년 사회복지직 시험에서도 출제된 지

문이다.

① 이심전심(以心傳心 : 以 써 이/心 마음 심/傳 전할 전/心 마음 심) 석

가(釋迦)와 가섭이 마음으로 마음에 전한다는 뜻으로, ㉠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뜻은 마음으로 깨닫는 수밖에 없다는 말. ㉡ 마음과 마

음이 통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意思)가 전달됨. [유] 교외별전(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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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別傳), 불립문자(不立文字), 심심상인(心心相印), 염화미소(拈華微笑), 

염화시중(拈華示衆)

② 요동지시(遼東之豕 : 遼 멀 요/東 동녘 동/之 갈 지/豕 돼지 시) 요동 

땅의 돼지. 남이 보기에는 대단찮은 물건을 대단히 귀한 것으로 생각하

는 어리석은 태도를 말한다. 옛날 요동의 어떤 돼지가 머리가 흰 새끼를 

낳자, 이를 신기하게 여긴 주인이 임금께 바치려고 하동(河東)으로 가지

고 갔다가 그곳 돼지는 모두 머리가 흰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돌아왔다

는 데서 유래한다. [동] 요동시(遼東豕) 

③ 불립문자(不立文字 : 不 아닐 불/立 설 립/文 글월 문/字 글자 자) 문

자에 의하여 교(敎)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심전심(以心傳心)

과 함께 선종(禪宗)의 처지를 나타내는 표어. 오도(悟道)는 마음에서 마

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따로 언어ㆍ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 데 참 뜻

이 있다고 함. 

④ 교외별전(敎外別傳 : 敎 가르칠 교/外 바깥 외/別 나눌 별/傳 전할 

전) ‘경전(經典) 바깥의 특별한 전승(傳承)’이라는 뜻으로, 마음과 마음으

로 뜻을 전함.

※[문18]출전: 이태준, ‘일분어(一分語)’ - 이태준 수필집 「무서록(無序

錄)」 중에서.

 ‘무서록(無序錄)’은 말 그대로 서언이 없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말이나 

문자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절감한다는 내용의 수필이다. “십분심사 

일분어”라는 문구에서 시작하여 이조 제기의 좋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

하는 작가 자신의 체험으로, 이어서 제나라 환공의 고사로 이어지는 자

연스러운 흐름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 주제: 말과 문자의 본질적 한계 

2. 구성 

1) ‘십분심사 일분어’의 의미 : 품은 사랑은 가슴이 벅차건만 다 말 못하

는 정경(情景), 마음 속에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어도 한마디 말로 표현

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2) 생각을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3) 이조 제기의 좋은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 

4) 제환공과 노목수의 고사 (※환공은 목수의 말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뿐이며,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은 목수) 

5) 불립문자의 깨달음 

19  ① 한문- 한자 어휘

㉠ 태탕(駘蕩: 駘 둔마(느리고 둔한 말, 편하다) 태/蕩 방탕할 탕) ㉠넓고 

큼, ㉡봄날의 바람이나 날씨가 화창함.

㉡ 난만(爛漫: 爛 빛날(문드러질) 난/漫 흩어질 만) ㉠꽃이 활짝 많이 피

어 화려함. ㉡광채가 강하고 선명함.

㉢ 견개(狷介: 狷 성급할 견/介 낄(낱) 개) 굳게 절개를 지키고 구차하게 

타협하지 아니함.

㉣ 패기(覇氣: 覇 으뜸(두목) 패/氣 기운 기)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

려는 굳센 기상이나 정신.

㉤ 신산(辛酸: 辛 매울 신/酸 실 산) ㉠맛이 맵고 심. ㉡세상살이가 힘들

고 고생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고] 2012년 서울시 7급에서도 같은 지문의 내용으로, 한자 어휘 문

제가 출제되었다.

※[문19]출전: 김진섭, ‘매화찬(梅花讚)’

1. 해심 정리

1) 갈래 : 중수필

2) 성격 : 주관적. 사색적. 주정적

3) 문체 : 만연체

4) 제재 : 매화

5) 주제 : 매화 예찬

6) 출전 : 월간 '여성' 3월호(1939)

2. 제시 지문 읽기

  매화(梅花)는 확실(確實)히 춘풍(春風)이 ㉠태탕(駘蕩)한 계절(季節)에 

㉡난만(爛漫)히 피는 농염(濃艶)한 백화(百花)와는 달라, 현세적(現世的)

인, 향락적(享樂的)인 꽃이 아님은 물론이요, 이 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초고(超高)하고 ㉢견개(狷介)한 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 꽃이 청초(淸楚)하고 가향(佳香)이 넘칠 뿐 아니라, 기

품(氣品)과 아취(雅趣)가 비할 곳 없는 것도 선구자적(先驅者的) 성격(性

格)과 상통(相通)하거니와, 그 인내(忍耐)와 그 ㉣패기(覇氣)와 그 ㉤신산

(辛酸)에서 결과(結果)된 매실(梅實)은 선구자(先驅者)로서의 고충(苦衷)

을 흠뻑 상징(象徵)함이겠다.

3. 어휘 풀이

태탕(駘蕩)한: 봄의 경치가 화창한

난만(爛漫)히: 화려한 광채가 넘쳐 흐르는 모양

농염(濃艶)한: 화사하리만큼 아름다운

백화(百花): 여러 가지 꽃

초고(超高)하고 : 혼자 뛰어나게 높고. 아주 품위가 높아 천하지 않고

신산(辛酸): ㉠맛이 맵고 심.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생스러움을 비유

적으로 이르는 말

청초(淸楚)하고: 말쑥하며 깨끗하고

가향(佳香): 아름다운 향기

기품(氣品): 고상하게 보이는 품위

아취(雅趣): 고상하고 담박한 정취. 아담한 정취

상통(相通): 서로 통함

패기(覇氣): ㉠패자가 가질 수 있는 늠름한 기상. ㉡어떠한 어려운 일

이라도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기백

20  ③ 현대문학-희곡의 개념

레제드라마(Lesedrama)는 상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읽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각본 형식의 문학 작품으로 독일어로 '부흐 드라마'(Buchdrama)라

고도 한다. 연극의 한 종류로 반대말은 '뷰넨 드라마' (Bühnendrama)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은 비극적 진행과 희극적 결말이 결합된 ‘희비극’에 대한 설명이다. 주

인공이 처음에는 부당하게 불행을 겪다가 상황이 반전되어 대단원 부분

에서는 행복하게 끝맺는 극이다. 슬픔과 기쁨, 비장미와 골계미가 어우

러져 특이한 조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대체로 통속극이 되기 쉽

다. 

②는 연극과 영화를 병합한 연쇄극(連鎖劇)으로서, 영화 발전의 한 단계

이며, 키노 드라마(Kino Drama)라고도 부른다. 연극으로 표현할 수 없거

나 힘든 야외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연극에서 필요하게 되면 영사막을 

내리고 상영해서 무대의 연극과 연결되도록 하는 형태이다.

④는 ‘멜로드라마(melodrama)’에 대한 설명으로서, 는 희랍어의 ‘노래

(melo)’와 ‘극(drama)’이 결합된 말로서 반주(伴奏)가 따르는 간단한 극

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묘사보다는 허구가 많은 

파란만장한 줄거리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여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 속에 

전개되는 통속극을 가리킨다. 


